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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

변은경*, 김미영**

Eun Kyung Byun*, Mi Young Kim**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41.91±9.53점이었다. 주관적 행복감은 학

업스트레스(r=-.523, p<.001)와 부적상관관계, 자기효능감(r=.515, p<.001), 문제해결능력(r=.466, p<.001)과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β=-.351, p<.001), 자기효능감(β=.255,

p<.001), 문제해결능력(β=.132, p=.049)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7.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

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48 nursing 
students from 2 universities in B cit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2.0 program with real number,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 for subjective happiness was 41.91±9.53(range: 9 to 63). Subjective happines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r=-.523, p<.001)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r=.515, 
p<.001), problem solving ability(r=.466, p<.001).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included academic 
stress((β=-.351, p<.001), self-esteem(β=.255, p<.001), and problem solving ability(β=.132, p=.049), and the 
explanation power was 37.2%. Therefore, we need various program development that can enhance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tress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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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 자살, 편집증

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덜 보이고, 자기조절을 더 잘

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기술이 좋고, 더 큰 사회적 보상

과 더 우수한 직업 적성을 얻으며 더 활동적이고 에너

지가 넘치며 몰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이러한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어떠한 객관적인 기

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

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2].

행복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긍정적인 개념

이며,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안위와 행복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을 더 잘 돌볼 수 있다[3].

또한 간호는 대상자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궁극적인 목

표로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인본주

의적인 헌신과 돌봄의 간호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행복

감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4]. 무엇보다 간호대학생

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감이 저하되면 학업수

행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 더 나아가 간

호현장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5]. 이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적응할 때에도 도

움을 줄 수 있는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관적 행복감은 순간적인 긍정적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행복의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이

주변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얼마

나 행복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서적인 판단으로[6] 주

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과 대처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학업 및 자기조절 변수를 중심

으로 보고자 한다.

학업스트레스는 공부나 성적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8]으로 많은 학습량과 임상실

습을 병행하는 학습과정을 수행하는 간호대학생들은

일반대학생보다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9]. 간

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련성

이 확인된 결과[10]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 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한 사람

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은[11]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조절을 통해 자기

조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확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12],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적극적인

대처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13] 주관적인 행복감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15] 자

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자기

효능감 증진을 통한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은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주어

진 상황에서 해결책을 스스로 주도하여 단계에 따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16].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행동적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고

[17], 자신의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문제 수가 적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

며, 성공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인 경향이 적다고 하였다[18]. 선행연구에서 대학

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19]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은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주관적 행

복감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

력이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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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

력이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

력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

과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

를 얻었다.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

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 예측변수 12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27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3일에서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설문지 360부를 배부하여 최종 348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도구

1)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il

등[20]에 의해서 개발된 MRI-SSS(Maslach burnout

inventory- student survey)척도를 Shin, Yoo[21]이 번안

한 15문항을사용하였다. 이 도구는정서소진(Exhaustion)

5문항, 냉소주의(Cynicism) 4문항, 효능감 감소(Professional

Efficacy) 6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

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 Yoo[20]의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Kim[22]이 개발, 수정한 일반적 자기

효능감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자

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Kim [22]의 연

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α=.89였고,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Heppner와 Peterson[18]이 개발한

문제해결능력척도(Problem-Solving Inventory; PSI)를

Hong[2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문제

해결능력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해결의 자

신감, 문제해결의 실제능력이나 기술을 포함하는 접근-

회피양식,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

는 개인적 통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총 3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의 자신감이 있고, 개인적 통제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Heppner와 Peterson[18]의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고, Hong[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7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로 나타났다.

4)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Suh, Koo[24]가 개

발한 단축형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3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영역은 3문항씩 총 9개 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최저 9점에서 최고 63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Suh, Koo[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학업스트레

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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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주관

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296명(85.1%)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1-24세’ 158명

(45.4%), ‘20세 이하’ 117명(33.6%), ‘25세 이상’ 73명

(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105명

(30.2%), ‘4학년’ 86명(24.7%), ‘1학년’ 85명(24.4%), ‘2학

년’ 72명(20.7%)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무’ 254명

(73.0%), ‘유’ 94명(27.0%)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이 282명(81.0%), 건강상태는 ‘좋음’이 188명(54.0%),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90명(54.63%)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3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Male

296
52

85.1
14.9

Age
(year)

≤20
21-24
25

117
158
73

33.6
45.4
21.0

Grade

1st

2nd

3rd

4th

85
72
105
86

24.4
20.7
30.2
24.7

Religion
Yes
No

94
254

27.0
73.0

Economic status
High
Moderate
Low

21
282
45

6.0
81.0
12.0

Health status
Good
Moderate
Bad

188
125
35

54.0
35.9
10.1

Satisfaction of
major

Good
Moderate
Bad

190
136
22

54.6
39.1
6.3

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2.33±.48점, 자기효능

감은 평균 3.34±.48점,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3.99±.63점,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41.91±9.53점이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
적 행복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Subject Happiness(N=348)

Variable M±SD Min Max

Academic stress 2.33±.48 1.00 3.93

Self-efficacy 3.34±.48 1.75 5.00

Problem solving ability 3.99±.63 1.97 6.50

Subject happiness 41.91±9.53 14.00 63.00

3.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따른주관적행복감의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경제

상태(F=3.843, p=.022), 건강상태(F=13.968, p<.001), 전

공만족도(F=34.07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에서 경제상태는 ‘상’이 ‘중’과

‘하’ 보다 건강상태는 ‘보통’과 ‘나쁨’ 보다 ‘좋음’이 유의

하게 높게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불만족’ 보다 ‘보통’이,

‘보통’ 보다 ‘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ubject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3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ject happiness

M±SD
t/F(p)
scheffé

Sex
Female
Male

41.84±9.29
42.37±6.44

.370
(.711)

Age
(year)

≤20
21-24
25

42.79±9.63
41.37±9.62
41.70±9.19

.768
(.465)

Grade

1st

2nd

3rd

4th

41.99±11.343
9.85±7.07
42.48±9.56
42.88±9.21

1.558
(.199)

Religion
Yes
No

42.58±10.70
41.67±9.07

.787
(.432)

Economic status
Higha

Moderateb

Lowc

47.19±11.96
41.75±9.15
40.91±9.53

3.843
(.022)
a>b, a>c

Health status
Gooda

Moderateb

Badc

44.23±9.86
39.74±8.08
37.26±9.16

13.968
(<.001)
a>b, a>c

Satisfaction of
major

Gooda

Moderateb

Badc

45.20±9.74
38.81±7.38
32.77±7.03

34.071
(<.001)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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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행복

감은 학업스트레스(r=-.523, p<.001)와 부적상관관계,

자기효능감(r=.515, p<.001), 문제해결능력(r=.466, p<

.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은 학업

스트레스(r=-.411, p<.001)와 부적상관관계, 자기효능감

(r=.751,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스트

레스와 자기효능감(r=-.455, p<.001)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회귀

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

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

을 때, 공차한계가 .393-.77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

창인자(VIF)는 1.285-2.545로 나타나모두 10보다낮았으

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

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2.079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9.567, p<.001).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β=-.351, p<.001),

자기효능감(β=.255, p<.001), 문제해결능력(β=.132, p=

.049)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72로 설명력은

37.2%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41.91±9.53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하여

27.77점으로 나타난 결과[25]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반복연구

를 통한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과 행복증진을

표 5.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ubject Happiness(N=348)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675 .532 6.909 <.001

Academic stress -.772 .106 -.351 -7.277 <.001

Self-efficacy .568 .151 .255 3.754 <.001

Problem solving ability .222 .112 .132 1.975 .049

Adj.R² =.372, F=69.567(p<.001)

표 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Subject Happiness(N=348)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Subject happiness

r(p)

Academic stress 1

Self-efficacy -.455(<.001) 1

Problem solving ability -.411(<.001) .751(<.001) 1

Subject happiness -.523(<.001) .515(<.001) .466(<.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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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간호를 궁극적인 목표로 수행하는 것[26]이 필요

하고,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안위와 행복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더 잘 돌볼 수 있음[3]을 근거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

을 위해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는 경제상태, 건강상태,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도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7],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학업성취, 경제상태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

[28]와 일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에서 경제상

태,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도는 일치하는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

는 중재방안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과

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

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이 학업스트레스

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0]와 유사하고, 자기효

능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24][27],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9]와 유사하다. 또한 자기효능

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4][27][29],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19]와 유사하

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필요하다

는 연구[10]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교

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학업스트레스의 감소를 통한 주관적 행복감 증

진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간호학과의

사례기반학습, 문제해결학습, 팀기반학습, 협동학습 등

의 능동적 교수학습방법의 성취를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30]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자기효능감은주관적행복감에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상황에 대

한 긍정적인 해석과 적극적인 대처로 스트레스 상황에

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13] 상황적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과[29]를 지

지한다. 또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 행복

감을 향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31]를 통

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성취 경험과 긍정적 지지를 얻

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

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능력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개발시키거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을 가

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19]는 문제해결능력의 향

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적용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또한 간호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

적으로 다루고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

록 하는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

량 중의 하나[32]로 인식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문제

해결능력의 향상은 다양한 임상현장의 적응을 높이며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문제해결능력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에 대한 반

복연구와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의 효과를 확인하

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의 증진을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교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

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으로 확인되었

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자

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여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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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문제

해결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

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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